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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우리의 선조들은 사바세계를 떠나 극락세계로 돌아갈 때 두 세계를 이
어주는 매개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극잔한 예를 갖추고 고인의 길을 배웅했다고 
한다. 떠나는 이를 위한 소리, 고운 가마, 그리고 돌아가는 길 외롭지 않게 꼭두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죽음을 기리기 위한 우리의 죽음 문화. 원래 우리의 것이 잊혀 
낯설게만 느껴지니 애석할 따름이다. 필자는 떠나는 이를 배웅하는 모습을 본 경험
이 있다. 흰 삼배에 쌓여 관에 고이 눕혀 있는 모습과 끊이지 않는 곡소리. 관을 붙
잡고 주저앉은 사람들의 모습과 관 속 고인의 모습. 애처로움 속에서 외부에서 들
어온 장례 문화가 깊게 자리 잡은 모습이 다소 이질감을 느끼게 하였다.
 세상에 나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겠지만 죽음 만큼은 적어도 그 과정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필자는 떠나는 이의 마지막 모습에서 느낀 이질감을 회상하며 독자에
게 “우리의 죽음”, 그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정서와 예술을 다시 알리려 한
다.

 많고 많은 노래 중 오직 죽음을 위한 노래가 있다. 반복되는 후렴구와 애달픈 음
이 어우러져 죽음을 알리는 슬픈 노래. 이 노래는 현재 “상여소리”라고 불리는 장송
곡이다. 상여가마를 이고 가는 상여꾼들이 고인의 마지막을 알리는 구슬픈 이 노래
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우리의 죽음”을 위한 노래로 지역마다 가사와 음에 차이가 
있고 불리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다고 전해진다. 상여가마와 함께 과거 농촌에서 쉽
게 볼 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인력 문제 및 외부의 문화와의 융합으로 이제는 보기 
힘든 우리의 장송곡이다. 

 우리 선조들은 삶과 죽음을 경계 짖지 않았다. 오는 것이 있고 삶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닌 극
락의 세계로 가 환생을 거쳐 다시 사바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믿고 있었다. 필자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체가 등장하는 것, 그것이 상여가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숨이 멎어 떠나는 이가 극락세계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오가는 것을 상여가마가 해왔었다. 죽음은 특유의 분위기와 늘 무채색으로 표현되
지만 이 상여가마는 예외였다. 화려한 색상과 꽃, 천, 그리고 여러 조각들로 장식되



어 있고 죽음을 화려하게 치장한 모습을 지녔다. 이젠 영구차가 그 모습을 대신하
였지만, 상여가마는 과거 부의 상징이자 죽음을 화려하게 표현한 예술이자 쉽게 볼 
수 있었던 존재였다. 

 서양에서는 죽음을 맞이한 이에게 천사가 내려와 천국으로 인도한다면 우리는 저
승사자 이전에 “꼭두”라는 존재가 있다. 꼭두는 “꼭두새벽”, “꼭두머리” 등 가장 먼
저, 혹은 맨 위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 사바세계와 극락세계를 오가는, 그 경계를 뜻
하기도 한다. 이 꼭두는 상여가마의 장식으로 고인이 가는 길을 안내하거나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벽사의 역할을 지녔으며 주된 인식은 떠난느 이의 길동무가 
되어주는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려한 색과 역동적인 움직임, 친근한 표정, 혹
은 매서운 표정을 한 채 우뚝 서 있는 모습은 마치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에서 비롯된 예술의 모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각각의 나라마다 표현되는 죽음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근래에 
개봉한 디즈니의 영화 “코코”에서는 우리의 문화와 다르게 죽음을 흥겹고 즐겁게 
표현하였다. 기억이라는 끈으로 묶여 죽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죽음이 끝
이 아닌 새로운 삶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된 것과 달리 우리의 죽음은 잔잔하면서도 
서정적으로 표현된다. 흰 삼배와 단색의 분위기는 고요하면서도 무겁고 애처롭기가
지 해 멕시코의 분위기와는 대조적은 느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에서도 
흥겨운 모습을, 화려한 모습을 완전히 찾을 수 없지는 않다. 유일하게 남은 이들이 
아닌, 떠나는 이가 가장 화려한 때는 죽음의 가장 마지막 순간, 남은 이들이 배웅하
는 순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화려하게 치장하고 가는 순간 만큼은 그들 못지 
않게 역동적이며 화려하고 구슬픈 순간이다.  

 죽음은 예술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예술로 표현될 수는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는 예로부터 단순한 것과 수숫한 것 속에서 다채로움을 찾
아냈던 우리 선조들이 후손에게 남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예술로 표현하고 떠나 
“슬픔을 덜어내는 방법이 이러한 것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죽음을 애도하
되 너무 슬퍼하지 말고 기억 속에서 남아있어주기를 바라는, 떠난 이가 아닌 남은 
이의 시선으로 본 죽음이 전해져 온다.
 
 


